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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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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reated a structural model of the influence of paternal an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terms of their social competence and confirme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argeting 363 children in the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grades from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paternal an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had an influence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Next, paternal an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did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a direct manner.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regards to the influence of paternal an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up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confirmed. It was also found that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had an influence up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an indirect 

manner through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the period of middle childhood.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2, 167-182, April 2015

DOI：dx.doi.org/10.5723/KJCS.2015.36.2.167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2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2, 2015

- 168 -

Keywords：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 정서조절능력(emotion regulation), 사회적 유능성

(social competence), 학령기 아동(middle childhood).

Ⅰ. 서 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정서능력을 기반으

로 사회적 관계형성 및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Fabes, Eisenberg, & 

Spinrad, 2001).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상

호작용은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의 기반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이후

에도 바람직한 성인으로 살아간다(Raver & 

Zigler, 1997). 특히, 후기 학령기는 또래 관계와 

학교적응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사회적 유

능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

인으로 부모상위정서철학(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이 주목을 받아왔다. 상위정서(Meta- 

Emotion)란 정서에 대한 정서다. 예를 들어, 부

모가 자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

끼는 것과 같이 한 정서가 다른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Gottman, Katz와 Hooven 

(1996)은 상위정서(Meta-Emotion)를 정서에 대한 

느낌과 사고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했

다. 즉, 상위정서철학은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정서

에 대한 느낌과 사고, 반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Gottman et al., 1996). 

부모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는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의 정서사회화 모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정서사회화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사회화의 기제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반응, 정서 코칭과 개방적이고 정서적인 대화

(discussion), 부모의 정서표현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부모의 정서사회화는 정서적 신념이나 가

치관 같은 부모 개인의 특성, 아동의 특성, 문화, 

다양한 맥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

로, 부모의 정서사회화는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정서 능력은 아동의 사회 능

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 자녀가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하고 민감한 정서적 토론이나 대화로 연결될 때 

아동의 정서적 능력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6)고 보았다.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자신과 자녀의 정서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

고 언어적으로 정서를 표현해야한다는 신념을 지닌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러한 

경험을 회피하도록 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였다(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또한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았

으며 또래 관계에서 타협과 공감으로 갈등을 원만

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Gottman et al., 1996; 

Katz, Maliken, & Stettler, 2012). 부모의 높은 상위

정서철학은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와 협력

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Lagacá-Ságuin & Gionet, 2009)

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상

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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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기 학령기는 정서조절을 포함하여 자

기조절능력이 전반적 성취나 적응에 중요해지

는 시기이다(Shields, Cicchetti, & Ryan, 1994).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

계의 질적수준이 높고 교사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으며, 반면 정서

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공격적이어서 사회적 적응이 어

려웠다(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 

Coie, 1994; McDowell, Kim, O'neil, & Parke, 

2002).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을 

목표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성공적인 기능적 정서조절

과 불안정하고 부적인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나

누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에서는 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높았고(Kim 

& Chung, 2011),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정서조절

을 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 Sohn, 2014). 이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

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과 성공적인 또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기능적 정서조

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중기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다양한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Katz et al., 2012). 우울을 보이는 12-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tz와 Hunter(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적응 간

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자신

의 정서를 잘 수용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 하는 신념을 지닐수록 자녀는 우울을 덜 보

이고 자존감이 높았으며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Yap, Allen과 Ladouceur(2008)의 연구에

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무시했을 

때 낮은 정서조절을 보였고 우울이 높아질 위험

이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녀의 정서조절뿐만 아니

라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

다. 이와 유사하게 사춘기 아동과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자녀가 화를 조절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이 높으면 자녀가 정서조절을 적응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자녀들은 3년 후 외현

화 행동 문제가 덜 나타났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Gottman 

등(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높은 상위정서

철학은 자녀가 각성이 높을 때 그 수준을 조절

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후 긍정

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했다. 즉, 상위정서철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정서적 친밀감

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적절한 정

서를 조절하는 기술을 가르쳐 심리사회적 적응

에 영향을 준다(Katz et al., 2012). 이처럼 정서

조절은 사회적 유능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위

정서철학과도 관련이 높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위정서철학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버

지의 상위정서철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Hunt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상위정서철학이 청소년기 

자녀의 상위정서철학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

구들은 상위정서철학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향도 

어머니의 영향력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

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상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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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학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각각 아동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후기 

학령기부터 청소년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

적 대인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

능해지는 시기이고 정서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시기이다(Rankin, Lane, Gibbons, & Gerrard, 

2004). 하지만 상위정서철학에 관한 국내연구들

은 대부분 유아를 대상(Choi, 2013; Yoon, 2012)

으로 한 반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Song과 Nahm(2013)

외 몇몇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모의 상위정서

철학이 후기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버

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정서조절능

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모형으

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조절능력을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

서조절로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

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

학,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 역

기능적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

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

서조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

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

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6개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

인 363명의 아동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보고식 응답이 가능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

한다(Harter, 1982)는 점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아가 44.1%(160명), 여

아는 55.9%(203명)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5학

년이 151명(41.6%), 6학년 212명(58.4%)로 나타

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318명(87.6%), 50

대 이상은 38명(10.5%) 이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 

203명(55.9%), 대학원 이상 99명(27.3%), 전문대 

졸업 37명(10.2%)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40대가 

323명(89%), 30대가 30명(8.3%), 50대가 9명(2.5%)

이며,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220명(60.6%), 대학원 

이상 60명(16.5%), 전문대 졸업이 49명(13.5%)이

었다. 아버지 직업은 일반사무직이 133명(36.6%)

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6.2%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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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나 가정주부가 211명

(58.1%)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일반 사무직과 

전문직 등이 각각 34명(9.4%), 30명(8.3%)이었다. 

맞벌이 유무는 외벌이가 219명(59.8%)으로 맞벌

이의 144명(13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233명(64.1%), 200-500만 원 미

만이 125명(34.5%)이었으며 200만 원 미만이 5명

(1.4%)이었다. 

2.연구도구

1)상위정서철학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Gottman(1997)의 부모

상위정서 유형 변별문항 등을 Bae(2010)가 재구

성한 척도 PMES(Parental Meta-Emo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PMES척도는 Gottman(1997)이 만

들어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상위정서 

유형 변별문항과 Katz, Mittman과 Hooven(1994)이 

만든 상위정서 부호화 체계(meta-emotion coding 

system)의 지표들 그리고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척도에 근

거해 만든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척도는 자녀정서에 대해 어떤 신념과 생

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공감적 수용, 억압적 태도, 자각 민감성, 지지

적 신념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이다. 각 하위요

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공감적 수용(8문항)은 

‘나는 내 아이가 자기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억압적 태도(8문항)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억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하

며 ‘나는 내 아이가 화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정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억압적 태도의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였

다. 자각 민감성(5문항)은 ‘나는 내 아이의 슬

픔이나 분노 감정을 여타의 다른 감정과 구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지적 신념(6문항)은 ‘나는 아이의 

슬픔이나 분노 같은 정서적 경험을 존중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각 요인별 내

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우 

공감적 수용 .84, 억압적 태도 .78, 자각 민감성 

.76, 지지적 신념 .78이며 어머니의 경우 공감적 

수용 .88, 억압적 태도 .82, 자각 민감성 .78, 지

지적 신념 .80이었다.

2)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7)가 개발한 ERC(The 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를 Son(2007)이 초등학생용으로 재구

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기능적 정

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구성되어 있다. 

ERC는 정서조절을 기능적으로 하는 아동과 역

기능적으로 하는 아동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며, 기능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따른 

정서의 조절과 인식, 정서표현 및 공감능력 등

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로는 ‘나는 친구가 말

을 걸면 친절하게 대하거나 친구의 말을 인정한

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역기능적 정서조

절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하

지 못하는 유연성의 부족, 기분의 불안정성, 부

정적 정서를 표출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아동용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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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이 높음을 의미하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점

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정서조절 

8문항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12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

는 기능적 정서조절 .74, 역기능적 정서조절 .78

이었다.

3)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Buss와 Plomin(1984) 

등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참고

하여 Park(1998)이 재구성한 척도를 Shim과 Wang 

(2001)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사교성, 대인적응

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사교성은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등이 포함되며, 대인

적응성은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사회참여도는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된다. 주도성은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인기도는 ‘자신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

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 4점 Likert척도이며, 아동용 자기보고식 척도

이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

는 사교성 .76, 대인적응성 .75, 사회참여도 .80, 

주도성 .80, 인기도 .82였다.

3.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5-6학년 아

동과 그들의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문

항 이해와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서울

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5-6학년 550명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

로 부모와 아동의 동의하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자는 설문지 배부 전 초등학교를 방문하

여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승인을 받았으며 담임교사들

에게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각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

하고 회수하였으며 총 550부 중 389부(회수율

70.7%)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

이거나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

시켰으며 총 3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추정방법은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적 정서조절,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문

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하여 변인 간 계수 추정치, 직접․

간접효과와 총 효과, 각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량

의 크기를 살펴보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정서조절요인 간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 상호작용효과(기능적×역기능적)를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versio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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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 = 363)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Children’s 

emotion 

dysregula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44***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30*** .30*** -

Children’s emotion dysregulation -.24*** -.26*** -.45*** -

Children’s social competence .20*** .16* .54*** -.49*** -

M(SD) 3.81(0.44) 3.97(0.40) 3.05(0.35) 1.95(0.42) 3.05(0.41)

Skewness -.17 .03 .13 .34 .02

Kurtosis .10 .04 -.30 -.24 -.49

*p < .05. **p < .01. ***p < .001.

Ⅲ. 결과분석

1.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 역기능적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기능

적/역기능적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아

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기능적/역

기능적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분석

을 한 결과, 아버지의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r = .30, p < .001), 사회적 유

능성(r = .2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r = -.24, p 

< .001)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r = 

.30, p < .001), 사회적 유능성(r= .16, p < .05)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

절(r = -.26, p < .001)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위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Table 2, Figure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는 x2, x2/df, NFI, G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지수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모형 적

합도를 판단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을 분석하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를 살펴보

면 Table 3과 같다. 우선 아버지의 상위정서철학

은 기능적 정서조절(β = .21,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정서

조절은 다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β = .45, p < 

.001)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 상위정서철학

은 자녀의 기능적 정서조절을 높임으로써 사회

적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아버지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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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fit indices (N = 363)

x2 x2/df NFI GFI TLI CFI
RMSEA

(90% CI: .062-.079)

226.70 1.81 .94 .94 .97 .97 .05

<Figure 2> Factor loading for the measurement model

적 정서조절(β = -.15,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다시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β = -.34, p < .0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아동

의 기능적 정서조절(β = -.22,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능적 정서조절은 다시 아동

의 사회적 유능성(β = .4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상위정서철학과 마찬가

지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자녀의 기능적 정

서조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상위

정서철학은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β = -.20,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역기능적 정

서조절은 다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β = -.34, 

p < .0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버지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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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estimates of variables (N = 363)

Path of variables B β S.E. C.R.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17 .21 .07 2.54*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Children’s emotion dysregulation -.16 -.15 .08 -2.04*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20 .22 .08 2.51*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Children’s emotion dysregulation -.25 -.20 .09 -2.61**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 Children’s social competence .47 .45 .05 5.29***

Children’s emotion dysregula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27 -.34 .05 -5.27***

*p < .05. **p < .01. ***p < .001.

Note. Solid and perforate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and unsignificant paths, respectively.

*p < .05. **p < .01. ***p < .001.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을수록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낮아지며 

이러한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아동의 낮은 사회

적 유능성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상위

정서철학이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역기

능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 상위정서철학에서 사

회적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β = .02, p > .05), 어

머니 상위정서철학에서 사회적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β = -.07,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

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두 요인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기능적 

정서조절이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한 간접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 경로에서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은 아버지 상위정서철학과 사

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z = 2.28, p < .00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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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paths for the model

Path of latent variables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Emotion regulation  .21  .21

→ Emotion dysregulation -.15 -.15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Emotion regulation  .22  .22

→ Emotion dysregulation -.20 -.20

Emotion regulation → Social competence  .45  .45

Emotion dysregulation → Social competence -.34 -.34

P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Social competence  .02 .15  .16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 Social competence -.07 .17  .01

SMC Emotion regulation .13,   Emotion dysregulation .09,   Social competence .33

Note. Solid and perforate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and unsignificant paths, respectively.

*p < .05. **p < .01. ***p < .001.

<Figure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ration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z = 2.27, p < .001)를 완전 매개 하였으며, 역

기능적 정서조절도 아버지 상위정서철학과 사

회적 유능성의 관계(z = 1.90, p < .01)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z = 2.34, 

p < .01)를 완전 매개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 상위정서철

학, 기능적 정서조절,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아

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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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간접효과는 Table 4와 같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

서조절이 정서조절요인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어머

니 상위정서철학은 기능적×역기능적 정서조절

에 유의한 영향(β = -.19, p < .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상위절서철학은 유의

하지 않았다(β = .07, p > .05). 또한 기능적×역

기능적 정서조절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02,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아

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

의 정서조절을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

서조절로 나누어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

서철학은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

정서철학과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기능적 정

서조절은 사회적 유능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분석에서 두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를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

학이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자녀와 정서적 반응을 많이 하는 부

모의 자녀들이 높은 자기조절과 정서조절능력

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들(Gottman et al., 1996; 

Lunkenheimer, Shields, & Cortina, 2007; 

Ramsden & Hubbard, 2002)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아동이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을 갖기 위

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중

요함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변화가 민감한 후

기 학령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지닌 상황에서 맥락에 

적절하게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 과잉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

현하는 등 역기능적으로 정서조절 하는 것을 줄

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를 살펴

보면,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

조절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

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

록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높다

는 선행 연구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6; Kim et al.,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은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들

은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정

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상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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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학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고 밝힌 연구들(Cunningham, Kliewer, & Garner, 

2009; Gottman et al., 1996; Yap et al., 2008)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에게 문제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 이

러한 정서조절 능력이 이후 또래와 긍정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Lee와 

Nahm(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높으면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져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높으

면 아동이 역기능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가능성

은 낮아지지만 이러한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아

동의 낮은 사회적 유능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이 낮

은 상위정서철학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쉬운 

기질이라도 부정적인 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Yap, Allen, 

Leve, & Katz, 2008). 따라서 아동이 높은 사회

적 유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 및 자

녀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자녀와 정서적인 친밀

감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의

미한다.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정서적 친밀감은 

자녀가 기능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

고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할 개연성이 높다(Katz 

et al., 2007).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직

접적 경로보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한 간

접적 경로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동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린 시기에는 부모

가 아동이 느끼는 정서에 이름을 붙여주고 적절

한 감정표현의 모델이 되어주고 부정적인 정서

에 대처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높은 연

령의 아이들보다 클 수 있다(Katz et al., 2007). 

하지만 후기 학령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

립을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

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상위정서철학보다 

아동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

능성에 더욱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

능적 정서조절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사회

적 유능성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영향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자녀가 발

달해 감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Marrisa, Russell, 

& Melissa, 2007; Parke, 1994). Hunter 등(2011)

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상위정서철학이 후기 학

령기 자녀의 주도적이고 적응적인 정서발달에 

있어 주요한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정서적 변화가 민감한 시기에 자녀가 기능적

으로 정서조절을 하여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갖

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높은 상위정서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 않아 후기 학령기 시기 부모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

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인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인

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

머니 상위정서철학은 기능적/역기능적 정서조

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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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역기능적 상호작용

의 영향을 밝히진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제 3의 변인을 고려한 전체적인 관련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 더욱 성숙한 방법

으로 상황에 맞는 정서조절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을 갖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로 전이하는 후기 학령기 아동들은 

또래와 갈등을 해결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찾

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등의 능력이 특히 중요하

다. 이러한 능력의 기본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정

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온다(Gottman et al., 

1996). 따라서 후기 학령기 시기에도 자녀의 건

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 

여전히 주요함을 시사한다. 즉, 자녀의 행동보

다는 감정을 먼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녀가 부

정적 정서를 보일 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충분히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정

서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

정적 정서에 이름을 붙여 명료화 해주고 질문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주

는 상위정서철학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위정서

철학만을 살펴보았을 뿐 상위정서철학이 실제로 

어떠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고려하지 않

았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겠다. 또한 국내 상황에 맞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상위정서철학 도구사용을 통해 연구결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

을 아동용 자기 보고로 측정하였다. 이는 아동 

자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을 하

거나 문항의 내용에 관계없이 고정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한 객관적

인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상위정서철학을 조사하는 데 있어 어머니와 더

불어 아버지 상위정서철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모 각각의 아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 아

동의 상위정서 향상을 위한 정서조절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모교육에 있어

서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가정 내 정서적 친밀

감을 만들고 이로 인해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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